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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다뤄지는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관련 4개 학술지에서 

발행한 195편의 논문을 수집하고, 해당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대상(11개 하위 범주), 연구목적(4개 하위 범주), 

연구방법(4개 하위 범주)로 코딩하였다. 이것을 저자 키워드와 함께 패스파인더 알고리즘을 적용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취약계층(연구대상) 중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에 

대한 연구가 79.5%로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격차, 장애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취약 실태와 해소방안을 목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보취약 해소효과, 정보취약의 영향요인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고령자, 독서치료, 정보화교육, 정보활용, 

독서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사례연구 또는 설문조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digital divid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this end, we coded research subjects with 11 subcategories, and research objectives with 4 

subcategories, and research methods with 4 subcategories, and constructed keyword networks 

to which a pathfinder algorith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9.5% of studies are 

on the disable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lderly among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and it was found to be concentrated in specific groups. In addition, digital divide related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information vulnerabilitie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We also found that these studies focused o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by designing and applying treatments such as informatization educ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and reading programs. Lastly,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in the digital divide 

was found to use case studies or questionnaires simultaneously with litera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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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쟁

력은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산업

사회에서 재화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문

제였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부

익부, 빈익빈'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분리

된 계층을 고착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접근이 상대

적으로 제한되거나, 개선되기 어려운 정보환경

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격차는 국가 및 국제

적 차원에서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부문의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된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의 목적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

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국가 및 사

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

로써, 정보격차 해소라는 도서관의 역할을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

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였다(이은철, 심효정, 2008). 이는 정보 접

근과 이용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

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것과 같이 그 수단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

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지

리․경제․교통․통신․신체․연령적 조건으

로 인하여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와 능력에서의 차이’(윤희윤, 2012)를 의미한

다.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

항의 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도서관법｣ 제43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가 명시되

어 있고,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장애

인, 수급권자, 노인, 농어촌의 주민 등을 ‘지식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을 중

심으로 이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그

러나 실제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서 사회

적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원인이나 요구, 취

약계층별 정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해 얼마나 

폭넓게 연구하고 고민해 왔는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

격차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즉, 정보격

차의 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정량적으로 

분석․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

격차 연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문

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등 4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정

보격차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였으며, 저자 키

워드와 초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격차의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분

석기준에 근거하여 수집된 문헌들을 수작업 코

딩하였다. 분석단계에서 수작업 코딩과 저자 

키워드를 혼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

구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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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정보격차와 정보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제

시하였고, 3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술하

였다. 4장에서는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준, 키워

드 네트워크(패스파인더 네트워크) 구축방법

을 설명하였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와 6장에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격차는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이 가능

한 자인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와 그렇

지 못한 자 즉,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생겨나는 현상

을 가리키는 말로, 1995년 뉴욕타임스의 개리 

앤드루 풀 기자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처음 사

용하였다. 같은 해 7월 미국 상무부가 정책보고

서에서 정보격차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후 

논의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기

본법｣ 제3조 제9항에서는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정

의로는 ‘정보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

는 포괄적인 용어’이다(한국전산원, 2000). 우

리나라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정보격차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

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폐지되었으나 2009년 제

정된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근

간이 되었다.

학술적 연구에서 밝힌 견해로는 이명진과 박

기태(2009)는 정보격차는 정보 매체에 대한 접

근 여부뿐만 아니라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격차에 주목하여 정보격차를 논

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이종(2000)

은 정보격차를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정

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사회적 격차로 보고 

정보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동일 맥락에

서, 조용완(2007)은 정보격차란 ‘다양한 형태

의 정보 및 정보매체 접근환경과 정보활용능

력, 정보 마인드 등을 갖춘 개인 또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라고 정

의하였다. 

2.2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 역량

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성신, 강보라, 이세나(2019)의 문

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의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에 의하면, 일반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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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차를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이며,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행태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고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디

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91.7%

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

을 나타내는 디지털역량은 60.2%, 정보의 양

적․질적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인터넷 활용도

는 68.8%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근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정보활용 역량 신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9528호 

｢도서관법｣과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대통령

령 제22625호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지식

정보격차',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

보격차의 해소’, 동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

할’이 명시되는 등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는 정보와 정보격차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

지는 않으나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은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

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보취약의 원

인과 도서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

법시행령｣ 제21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

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을,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서는 국군장병, 재소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서는 한부

모가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신체조건, 

경제능력, 나이, 문화 및 언어, 거주지역 등으로 

인해 정보접근에 제약이 생기는 사회 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정보격차의 해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

에서 정보격차 해소 대상을 종합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와 앞서 기술한 정

보격차 해소 대상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정보

격차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

다. 즉, ① 정보격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④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 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서의 국군장병, ⑥ 재소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

혼이민자, ⑩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

조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대상에서는 한부모가

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⑪ 그 밖에 국

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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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

정보취약

속성

출 처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① 장애인 신체/정신 ○ ○ ○ ○

② 기초생활수급자 경제 ○ ○ ○

③ 고령자(65세 이상 노인) 신체 ○ ○ ○ ○

④ 농어촌 주민 지역 ○ ○ ○

⑤ 국군장병 접근 ○

⑥ 재소자 접근 ○

⑦ 북한이탈주민 문화/언어 ○ ○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문화 ○ ○

⑨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사회/경제 ○

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의 보호를 받는 사람 사회/경제 ○

⑪ 그 밖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기타 ○

<표 1>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하는 사람 등 신체, 정신, 연령, 지역, 경제, 문화 

및 언어 등에 의해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에 제

약을 받는 11개의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

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에 활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용완(2007)은 장애

인, 고령자, 이주민, 농어촌 거주자, 도시 저소

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해소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8개의 국내 공

공도서관을 표본으로 홈페이지 게시물을 분석

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 활동

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고, 국외 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관련 지침에 비해 미진

함을 밝혀냈고, 사서들의 인식 개선, 자료 제작, 

정보기기의 효율적 구입 방안 등에 대한 개선

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윤정옥, 곽동철, 

심경(2012)은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와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

사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범주에 대해 심층

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성신 외(2019)는 문헌정보학과 일반사회

과학에서의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문헌

정보학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정보소

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

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노인에 대

한 연구가 일반사회과학분야에 비해 많지 않음

을 발견하였고, 일반사회과학분야의 경우 정보

사회의 특성에 주목하여 최근의 스마트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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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즉 

일반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보

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인지 혹은 감소될 것인

지에 관심이 있다면, 문헌정보학에서는 공공도

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영희와 장로사(2019)는 DBPIA에서 ‘도

서관’과 ‘정보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 지식정

보 취약계층, 정보불평등 계층’,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다문화, 난민, 북한이탈주민’

을 키워드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논

문 97편을 대상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

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발행년도, 학술

지, 연구자, 연구주제 등으로 분석하고 관련 연

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논의된 정보격

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

원되어야 할 행정정책들에 관한 논의들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서형준과 명승환(2016)은 정

책적 측면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

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정보

화정책,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 등 7개 학회지에서 2000년부터 2014

년까지 발행된 정보격차 논문 56편을 선정하여, 

연구방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결과 

활용, 분석 단위, 연구주제, 정보격차 발생 요인, 

정보격차 접근방식, 정보격차 유형 등으로 분류

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고, 기존 동향연구 및 

정보격차 연구를 재구성하여 후속 정보격차 연

구의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미(2007)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

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 노인, 농

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을 법으로 보장

하며,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정보이용 능력 신장을 위한 평생

교육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선구, 

노영, 정해용(2005)은 취약계층 정보활용 기회 

확대방안 연구에서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을 도출

하여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통합적으

로 지원할 정책과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최

충현과 이구연(2013)은 대한민국 정보격차 현

황과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능력을 영향요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취약의 현상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공조를 강

조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와 달리 정

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격차 

연구의 대상(정보취약계층), 연구목적, 연구방

법 등의 분석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들이 포

함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분

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4. 연구방법
 

4.1 문헌 데이터 수집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

로 평가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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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언한 오철

호(2009)의 정보화평가연구의 경향에서 학회보

의 기존 연구 경향 분석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표

본을 통해 모집단을 설명하려는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과정에 내재하는 쏠림현상(sampling 

bias)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

는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 선정

을 위해 문헌정보학을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10년 이상 활동을 해온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학회보를 대상으로 학술진흥재

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를 문헌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

준에 따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지 등 4개 학회지가 선정되었고, 이들 학회지에

서 정규 발간된 논문들을 수집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정보취약 관련 문헌의 수집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문헌 데이터는 <표 2>에 기술한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에서 창간년도부터 

2019년까지 정기 발행한 논문(4135편) 중 195

편(4.27%)이다. 데이터수집은 ‘정보격차’ 및 ‘정

보취약계층’ 관련 용어들이 학술적으로 개념 

정의되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

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도서

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3차 도서관발전종

합계획에서 사용된 ‘정보격차’, ‘정보 빈곤’, ‘정

보 불평등’, ‘정보취약’, ‘정보소외’, ‘정보제약’, 

‘정보 불균형’이라는 용어와 <표 3>과 같이 정

보취약계층의 11개 하부집단을 검색어로 활용

하였다. 관련 문헌의 검색은 한국학술지인용색

인(KCI),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각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4.2 분석기준

동향연구는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연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

영역, 연구자(소속, 전공, 경력), 연구기관, 연

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소윤, 

유평준, 2014). 최근 노영희와 장로사(2019)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

내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연도, 정보취약계층, 

학술지, 연구자, 연구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을 연구대상(정보취약계층), 연

구목적, 연구방법 등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집한 논문 195

편의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참조하여 각 논문

마다 연구대상은 11개 하위 범주, 연구목적은 

학회지 발행기관 창간연도 전체 논문 수 정보취약 논문 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1970 1,153  52 (4.5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1972  790  46 (5.82%)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1984  978  21 (2.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9 1,214  76 (6.26%)

계 4,135 195 (4.72%)

<표 2> 문헌정보학 4개 학회지 발행의 정보취약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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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괸련 검색어

① 장애인 장애, 난독, 특수학교, 통합교육, 점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저소득층, 빈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③ 고령자(65세 이상 노인) 고령, 노인, 노령, 노년층, 시니어, 노안, 나이듦

④ 농어촌 주민 농어촌, 농촌․어촌․산지촌, 시골, 군 단위, 벽지

⑤ 국군장병 병영, 군인, 군대, 국군, 병사

⑥ 재소자 소년원, 교도소, 교정교육, 비행

⑦ 북한이탈주민 탈북, 북한이탈, 새터민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쉼터 청소년, 역기능 가정, 가출청소년, 아동학대

⑨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자

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사람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⑪ 그 밖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난민, 외국인, 유학생

추가 검색어
정보취약, 정보취약계층, 정보불평등, 정보소외, 정보불균형, 정보빈곤, 

정보제약

<표 3> 정보격차 관련 문헌 검색어

분석기준 하위 영역

연구대상

① 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고령자, ④ 농어촌 주민, ⑤ 국군장병, ⑥ 재소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⑨ 다문화가정, 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⑪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연구목적 ① 정보취약실태, ② 정보취약해소방안, ③ 정보취약영향요인, ④ 정보취약해소효과

연구방법 ① 사례연구, ② 문헌연구, ③ 설문조사, ④ 면접조사

<표 4> 정보취약 연구동향 분석기준

4개 하위 범주, 연구방법은 4개 하위 범주로 각

각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동향 

분석기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정보취약계층은 관련 법률에서 제시된 하위

범주를 11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주제는 

전자참여연구의 연구주제에 대한 경험적 분류

를 진행한 정소윤과 유평준(2014)의 연구를 참

고하여 정보취약 실태(국내외 취약 실태 및 인

식조사, 연구동향, 정보취약으로 야기되는 영

향), 정보취약 해소방안(정보취약 해소에 기여

하는 요인, 해소정책 소개 등), 정보취약의 영

향요인(정보취약과 관계성을 갖는 요인), 정보

취약해소 효과(정보취약해소 프로그램의 평가,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따른 영향)등으로 구분

하였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거시

적으로 양적연구과 질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정소윤과 유평준(2014)의 분

류를 참고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에 따라서 연구를 구분하였다. <표 5>

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헌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를 참조하여 연구목적 하위 범주를 코딩

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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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세부주제

정보취약 실태 ▪취약실태 및 인식조사  ▪취약실태 연구동향  ▪정보취약으로 인한 영향

정보취약 해소방안 ▪정보취약 해소에 기여요인  ▪해소정책

정보취약 영향요인 ▪정보취약과 관계성을 갖는 요인

정보취약 해소효과 ▪관련 프로그램 평가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따른 영향

<표 5> 연구목적 하위 영역

4.3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취약 관련 문헌 수

는 총 195편이고, 수집한 논문들이 수록하고 있

는 저자 키워드의 고유단어는 총 486개이다.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키워드 네트

워크의 구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는 저자 키워드와 각 분석기준에 따른 하위 범

주를 통합한 동시출현기반 단어 네트워크 구축

이고, 두 번째는 구축된 단어 네트워크를 대상

으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최종 키

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저자 키워드와 분석기준 수

작업 코딩 결과를 결합한 동시출현 단어쌍의 

추출과 네트워크 구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

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 분석에서 A논문의 저

자 키워드가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 ‘노

인’이고, 이 논문에 연구대상 범주 중 ‘고령자’

라는 정보취약계층 하위 범주가 코딩되었다면 

동시출현 단어쌍은 고령자-도서관서비스, 고령

자-가이드라인, 고령자-노인, 도서관서비스-가

이드라인, 도서관서비스-노인, 가이드라인-노

인 등 총 여섯 쌍의 동시출현 단어쌍이 추출된

다. 따라서 수집 문헌에 포함된 모든 저자 키워

드는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할당한 분석기준(연

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의 하위 범주와 반

드시 한 번 이상 동시출현쌍을 가지게 된다. 

그다음 구축된 단어 네트워크에 패스파인더 네

트워크 스케일링(Pathfinder network scaling)

을 적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추출한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스케일링 기법은 노드 n

에서 노드 n+1로 연결된 경로에서 n에서 n+1

로 직접 이동하는 긴 경로와 복수의 짧은 경로

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직접 연결된 긴 경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 경로들을 축소

하여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줄이는 기법이다(이

재윤, 2006).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저자 키워드와 분석기준을 통합한 동시출현기

반 단어 네트워크에는 각 저자 키워드들이 각 

분석기준의 하위 범주와는 반드시 하나 이상 연

결되어있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된다. 본 연구는 

패스파인더 스케일링을 앞서 구축한 복잡한 저

자 키워드+분석기준 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정보격차 연구의 분

석기준 즉,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이 

어떤 키워드와 가장 근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시각적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패스파인

더 네트워크의 구축은 이재윤(2013)의 WNET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하였다. WNET은 코싸인 

유사계수를 사용하여 문헌-단어 네트워크를 단

어-단어 가중치 네트워크로의 변환과 최근접 이

웃 그래프(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

행한다. 구축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Nod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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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5. 분석 결과

5.1 수집 데이터 결과 

4개 학술지의 창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195편의 정보취약 연구문헌의 연도별 변화추

이는 <그림 1>과 같다.

정보취약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의 손문철과 김영귀(1986)가 시각장애인을 위

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90년대 7편이 게재되었으며, 2006년부터 활발

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연평균 

9.9편으로 대략 연 10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

는데, 이는 2006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을 위한 도서관법의 개정과 위원회설립 이후 

2009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됨으

로써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강화’가 도서관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학술지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전체 195편 중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편

(27.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6편(23.6%), 정

보관리학회지 21편(10.8%),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75편(38.4%)으로 나타났다. 

5.2 연구대상 분석

연구대상(정보취약계층)별 연구동향을 수작

업 코딩․분석한 결과, 장애인 70편(35.9%), 다

문화가정 47편(24.1%), 고령자 38편(19.5%), 

이 세 계층에 관한 연구가 155편으로 전체 연구

의 79.5%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5편(2.6%), 한

<그림 1> 연도별 정보취약 논문 발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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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헌정보
학회지

한국
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
관․정보
학회지

계
한국

문헌정보
학회지

한국
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
관․정보
학회지

계

1986 0 0 0 1 1 2008 4 1 0 4 9

1992 0 0 0 1 1 2009 3 3 2 5 13

1997 0 0 0 1 1 2010 3 6 2 9 20

1999 1 0 0 3 4 2011 6 5 0 3 14

2000 0 0 0 0 0 2012 4 3 1 5 13

2001 0 0 0 2 2 2013 3 1 3 3 10

2002 1 1 1 1 4 2014 2 4 0 2 8

2003 0 0 0 1 1 2015 4 3 3 7 17

2004 2 0 1 1 4 2016 5 5 4 3 17

2005 1 3 0 3 7 2017 2 2 1 7 12

2006 4 1 0 4 9 2018 1 3 1 1 6

2007 4 1 0 4 9 2019 3 4 2 4 13

<표 6> 학술지별 정보격차 발간 현황

부모가정 1편(0.5%)으로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연구되었다. 이 결과는 국가통계포털(2018)에 의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43,690명(3.4%), 등

록 장애인 258만 6,000명(5%), 65세 이상 고령

자 14.3%, 한부모가정이 2015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9.5%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서

관․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보격차 연구대

상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림 2>는 저자 키워드와 정보취약계층의 

하위 범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

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워드+

정보취약계층 하위 범주의 11개가 연결된 패스

파인더 네트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각화

하였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

하였다. 네트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

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과 총 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그림 2>의 내용을 같은 군집에 속한 키워드

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취약계층 전체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정보 불균형, 정보 불평등, 정보소외

계층, 정보격차에 대한 실태,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정부 정책 분석 및 

제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능

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및 

정보화교육 방안이 연구되었고, 장애인과 다문

화가정은 공공도서관, 유학생(다문화가정)은 대

학도서관, 농어촌 주민은 학교도서관, 국군장병

은 병영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서비스가 연구되

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

서활동과 관련이 높은 장애 유형인 시각장애인

을 중심으로 대체자료제작, 장애인도서관서비

스, 도서관자원봉사 등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유학생, 농어촌 주민, 결

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과 연결되어 나타나

는데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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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격차의 연구대상(정보취약계층)

화자료, 도서관간 협력방안, 사서역량 등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

한 연구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건강정보, 정보이용, 정보

활용능력 등 정보행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타 정보취약계층연구와는 달리 

사서의 문화적 역량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소외계층과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

람으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재소자, 고령자 등이 연결되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난민, 이주노동자 등

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소외, 정보빈곤

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들의 남한 생활에서의 정보요구, 정보행태가 논

의되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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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소외 및 정

보빈곤의 실태와 사례 연구가, 한부모 가정, 비

행청소년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연구되었는데, 재소자

가 비행청소년과 연결된 까닭은 성인 재소자가 

아니라 소년원 재소자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가 포함되었기 때문

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

로 독서치료, 독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자존감, 

사회성, 우울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섯째, 국군장병과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모두 독서와 독서활동, 독서프로그램, 

독서코칭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격차 연구

가 진행되고 있고, 국군장병은 병영도서관 운

영실태 및 도서관 평가, 군인들의 독서실태 및 

독서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효과검증을 중심으

로 연구가,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생활하는 쉼

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을 구안․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5.3 연구목적 분석

정보격차 문헌의 연구목적은 정보취약 실태, 

정보취약 해소방안, 정보취약 영향요인, 정보취

약 해소효과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고 하위 범주를 각 문헌에 코딩한 기준

은 앞서 기술한 <표 5>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

하였다. 

연구목적으로 본 정보격차 연구 동향은 <그

림 3>과 같다. <그림 3>은 저자 키워드와 연구

목적 하위 범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

워드+연구목적 하위 범주의 4개가 연결된 패

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

각화하였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하였다. 네트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

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

과 총 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그림 3>에서 정보취약 연구목적의 하위 범

주 중에서 정보취약 실태와 정보취약 해소방안

이 인접해있고, 정보취약 영향요인과 해소효과

가 인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취약실태를 조

사한 연구에서는 해소방안이 제시되었고, 영향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해소효과를(또는 반

대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검은색으로 표현된 군집들에 속한 연구

들도 저자 키워드+연구목적 동시출현 네트워

크에서는 정보취약실태, 해소방안, 영향요인, 해

소효과 등 연구목적 하위 범주 중 하나 이상의 

범주와 서로 연결(동시출현)되어 있었으나 패

스파인더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에 그 연결이 삭

제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 하위 범주와 동

일한 군집(색)으로 표현된 연구들이 더 강하게 

해당 연구목적과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내용을 같은 군집에 속한 키워드

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실태와 해소방안은 장애인, 고령

자, 다문화가정, 정보격차 해소 대상인 취약계

층 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들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와 정책, 사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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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격차의 연구목적

대체자료, 웹접근성 등 정보접근 방법을 개선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 

둘째, 해소효과 영향요인을 목적으로 한 연

구들은 다문화가정, 치매노인, 비행청소년, 군

인, 보호시설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

육, 독서치료, 독서프로그램, 독서교육을 실시

하고 이를 통해 정보활용능력, 즉 정보취약계

층의 정보활용 능력개선을 통한 삶의 만족감, 

자아존중감, 사회성 및 우울감 개선 등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정보행태, 정보환경에 따른 정보빈곤 

실태를 연구하고 정보환경, 정보활용교육, 도서

관서비스, 정책 개선을 통한 해소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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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연구방법 분석

정보격차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작업 

코딩 결과 수집된 문헌 195편 중 한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문헌은 155건, 두 가지 연구방법

(예를 들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을 적용한 문

헌은 38건, 세 가지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문헌

이 2건이었다. 연구방법 하위 영역을 중복 코딩

한 결과는 문헌연구 69건, 사례연구 46건, 설문

조사 84건, 문답조사 37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는 저자 키워드와 연구방법 하위 범

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드 네트

<그림 4> 정보격차의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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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워드+연구목

적 하위 범주의 4개가 연결된 패스파인더 네트

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각화하였고, 노

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하였다. 

네크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과 총 7개의 군집

이 형성되었다. 

첫째, 정보격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

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사례연구 또는 설문

조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는 사례연구가 더 빈

번히 사용되었으며, 독서프로그램과 관련된 연

구는 설문조사가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를 적용한 장애인 연구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가 중요한 키워드이고, 장

애유형 중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웹접근성, 대

체자료, 정보봉사,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문헌연구를 적용한 정보격

차에 관한 연구는 도서관 정책, 정보취약계층, 

정보 불평등의 연구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이

었다.

둘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단독 혹은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헌연구와 함께 

이용되었으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서교

육, 독서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독서도

우미에 의한 독서교육, 독서활동의 효과로 우

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용되었다. 또한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병영도서관, 독서활동에 대해, 다문화가정을 대

상으로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

사 방법이 적용되었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인 면접조사는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 연구,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빈곤의 실태, 외국인 유학

생의 대학도서관에서 느끼는 불안감, 건강정보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요구

와 정보행태 등에 대한 사례연구에 적용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장애

인, 비행청소년 등 연구대상이 소수인경우 채택

되는 경향을 보였다.

6.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헌정보학의 ‘정보

격차’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이

를 기초로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에 필요한 함

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9년

까지 게재된 논문 195편의 ‘정보격차’ 관련 문헌

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수집 결과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1986년을 시작으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가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장하

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격차의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과 저

자 키워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

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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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공도서관 1096관으로 도서관은 양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적인 문헌정

보학 학술지의 4,135건의 게재논문 중 ‘정보격

차’ 관련 연구는 195편 4.7%로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활발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부익

부, 빈익빈'이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분리

된 계층을 고착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책

무를 지닌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향후 더욱 요구된다.

셋째, 정보격차 연구대상의 연구동향 분석결과 

장애인 35.9%, 다문화가정 24.1%, 고령자 19.5%

로 이 세 계층 관련 연구가 155편, 전체의 79.5%

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5편(2.6%), 한부모가

정 1편(0.5%)으로 특정 연구대상에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

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으로 연구대상의 폭을 확

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격차, 장애인, 공공도서관을 중심

으로 다문화,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취약 실태

와 해소방안을 목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정보취약 해소효과, 정보취약의 영향요

인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고령자, 독서치료, 정

보화교육, 정보활용, 독서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

었다. 정부 정책, 사서, 매체, 도서관 시설 등 급

변하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주제 및 목적을 다양화하고 확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연구 69건, 

설문조사 84건, 사례연구 46건, 문답조사 37건

으로 양적 연구 189편(96.9%), 질적 연구 6편

(3.1%)으로 양적 연구방법에 편중되어 연구되

고 있었으며, 연구방법에 있어 경제성과 편리

성도 고려 요인이나 세부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요구나 이용행태 등을 연구하는 데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도 함께 병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문적인 연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

부 정책에 중요한 기반이 됨을 생각해볼 때 ‘정

보격차’ 연구의 접근방식은 현실론에 기반하여

야 한다. 즉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환경으

로의 변화에서 정보격차의 요인, 실태, 인구통

계학적 특성 등 정보격차와 관련한 다양한 현

실적인 변화들에 대한 학자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특정 대상과 피상적인 해결방

안으로 이어지면 정보격차 해소를 요원하게 만

들 우려가 있으므로, 후속 정보격차 연구는 다

양한 대상 간의 정보격차를 조명함은 물론 정

보격차 유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과 더불

어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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